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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안전 최우선’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화재안전성 강화 현장안전컨설팅

  - 공사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위험 주의

  -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최우선’ 당부
창 1대

△ (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봄철 화재 취약시설 화재예방 활동과 건설현장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나서 현장 행정지도를 나섰다.

용인특례시 공사현장 중 연면적 5,000㎡이상 되는 총 50곳의 대상 중 선정하여 
오는 5월까지 주 1회 이상 전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안전컨설팅이 추진
된다.

주요 내용은 ▲작업장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임시소방시설 및 인명대피시설의 작동 및 관리상태 유지 ▲용접·용단 등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기흥구 보정동 소재 지하3층/지상36층, 연면적 125,290㎡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현장안전컨설팅과 화재
안전수칙을 교육하며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자에게 화재 안전을 다시금 
당부했다.

또한 완공 후 입주자의 피난안전 계획을 손쉽게 수립하고 피난 행동 요령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시행사 등 관계인에게 소방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안기승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강화로 공사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사 관계인은 화재 및 안전사고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하여야 한다”라며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와 안전 점검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